
특이절단 효소 이용 활성단백질 생산
연세대 성백린 교수 , Post- Ge nome 시대 초고속 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정부가 1994년 연세대에 설치한 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소장 변곡량)의 성백린 교수팀이 활성형 단백질로의

재접힘을 유도하는 신기술과 초정밀 특이절단 효소 기술을 융합한 포스트 게놈시대 단백체 연구(Proteomics)

의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 생명공학과 성백린 교수팀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독보적인

단백질 생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포스트 게놈시대의 신약 개발에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개발기술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의 재접힘을 직접 유도하고 특이절단 효소로 처리해

목표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불활성형 단백질로부터 다단계 화학처리를 거쳐 활성형의 단백질을 제조하

는 기술과는 생산하는 단백질의 효능 및 생산 속도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것

이다.

성백린 교수는 개발업적을 바탕으로 3건의 국제특허를 출원중이며 2002년 2월 미국

의 저명한 Camebridge Healthtech Institute가 주관하는 첨단생물공학 학술학회의 초청으로 연구개발 결과를

발표한 이후 미국의 많은 생명공학기업들로부터 기술이전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다

초고속(High-throughput)으로 단백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야, 신약 발굴을 위한 스크리닝에의 응용, 그리

고 재조합 항체를 포함하는 치료용 단백질 생산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개발된 신기술의 범용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앞으로 유전체 기능연구와 더불어 단백질 구

조와 기능에 입각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차별화 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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